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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DREW M. CUOMO 주지사의 발표 

 
오늘 뉴욕주 내의 최고 법원인 뉴욕주상소법원은 주 내의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를 부여하는 
결혼 평등법의 타당성을 상소할 수 있는 허가를 부인했습니다.    뉴욕주는 진보적인 이상을 위한 
횃불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이 법령은 우리 주가 모든 이의 평등 및 정의를 상징한다는 것을 
명백하게 상기시켜 줍니다.   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동성 커플은 우리 주에서 그들의 결혼할 
권리가 법적으로 도전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.  우리 주에서 
결혼할 자유는 장래 수 세대 동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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